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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과 정부의 탈규제 방송정책으로 소수의 거대 

미디어 기업이 뉴스소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뉴스의 소비 실태를 분석하여 미디어 소유 

집중이 여론독점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뉴미디어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생성된 새로운 뉴스 소비 시장에서 뉴스 소비자들의 뉴스 소비실태를 분석하

고, 이러한 새로운 뉴스 소비 환경이 수용자들의 뉴스 소비 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해 총 2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소비자들은 뉴스 매체 선택에 있어서 뉴스 품질에 대한 기준이나 판단, 또는 언론의 역할에 대한 기준 없이 

편리성에 의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 중심어 :∣과학기술∣온라인 뉴스 소비∣미디어 소유 집중∣여론독점∣네이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news content consumption of news consumers in 

which a few media conglomerates control news consumption market caused by deregulation of 

media policy and development of Internet communication technology. In doing so, this study 

analyzes the consumption realities of news consumers in the new news consumption market 

generated by new media and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 effects how the new 

news consumption market influences on news consumption pattern of audiences. After surveyed 

229 news consumers, this study founded that news consumers use NAVER(news portal site) 

mainly while consuming news contents, specifically younger generation tends to use NAVER 

heavily. Furthermore, it is founded that news consumers chose news outlets for consuming 

news contents not by the quality of news contents and the function of the news outlets but by 

their own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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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야당과 시민단체, 언론노

조, 그리고 언론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

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가 통과시

킨 미디어법의 주요 내용은 그 동안 여론의 다양성 확

보와 소수 그룹과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사회

여론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소수의 거대 미디어 그룹

이 미디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제한해 왔던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2009년 통과된 미디어법

은 이명박 정부의 탄생과 유지에 공헌했던 조선, 중앙, 

동아일보와 매일경제 등 보수신문사들에게 방송 사업

이라는 특혜를 베푸는 도구로 활용 되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면서 미국은 약7-8개의 

거대 미디어 그룹이 미국 전체 언론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여론을 통제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처

럼 소수의 거대 미디어 그룹이 미디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서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매체는 찾아보

기 어렵게 되었고, 사회에서 소외 받는 소수 집단의 의

견은 전혀 사회적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

작용을 낳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디어법 통과 이후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던 보수신문사들이 방송매체

까지 소유하게 되면서 전체 미디어 시장이 보수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다양한 

의견들이 언론을 통해 시청자나 독자들에게 전달되어 

여론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언론은 보수적인 미디어 그룹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여

론의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모바

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시청자나 독자들의 뉴

스 소비형태가 급속히 바뀌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언론매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언론사들로

부터 제공받은 뉴스를 자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이용

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는 포털 사이트가 뉴스 소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이용자들의 뉴

스소비 형태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젊은 세대를 중

심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기

를 이용해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포

털 사이트를 이용해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들이 급속

히 증가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포털 사이트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요 뉴스 소비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광고시장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거

대 미디어 기업이 뉴스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뉴스 이용자들의 뉴스 소

비행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인터넷을 기반으

로 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과 이명박 정부

의 탈규제 언론정책으로 인해 소수의 거대 미디어 기업

이 뉴스 소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자들

이 어떻게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거대 

미디어 기업에 의해 장악된 뉴스 시장이 수용자들의 뉴

스 소비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봄으로써, 거대 

미디어 기업 중심의 언론환경이 미디어 수용자들의 뉴

스 소비에 미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뉴스 콘텐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

고 인쇄매체와 방송매체를 통해 뉴스 포맷으로 제공되

는 모든 콘텐츠를 의미하고, 이러한 뉴스 콘텐츠를 다

양한 방법으로 소비하는 독자나 시청자를 뉴스소비자

로 정의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포털 사이트의 등장과 뉴스소비 행태의 변화  
시사 주간지 <시사저널>이 지난 2013년 실시한 언론

매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선정한 언론사는 KBS, MBC, 조선

일보 순이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결과 

중 하나는 우리나라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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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있는 언론매체 4위(26.6%)에 올랐다는 것이다. 이번 

매체 영향력 조사에서 네이버는 27.4%로 3위를 차지한 

조선일보에 매우 근소한 차이인 26.6%로 매체 영향력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 

지난 2012년에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 네이버의 매체 

영향력은 25.6%를 차지했는데, 지난 1년 사이 매체 영

향력이 약 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론

매체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2.6%가 네이

버를 신뢰 할 수 있는 매체라고 응답했는데, 이 수치는 

2012년 조사에서 10.9%였던 매체 신뢰도가 1.7%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네이버의 신뢰도 평가 수

치의 증가는 매체 신뢰도 평가 결과 상위 5개 언론사 

중 KBS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언론사가 2012년에 비

해 매체 신뢰도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으

로 네이버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평가가 변화하고 있다

고 알 수 있다. 또한, 네이버는 매체 신뢰도와 함께 매

체 열독률 순위에서도 3위에 올라 뉴스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로 인식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1].

이처럼 언론사가 아닌 포털 사이트가 영향력 있는 언

론매체의 역할을 하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전통매체인 인쇄매체가 쇠퇴하면서 대중의 

뉴스소비 행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뉴

스 매체였던 신문은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인터넷을 이

용한 뉴스 서비스 제공을 통한 생존방안을 모색하고 있

지만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뉴 미디어 기술의 급

속한 발달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사들이 인터넷이 등장했던 초기

에 인터넷을 통한 뉴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 포

털 사이트에 기사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포털 

사이트가 언론사로부터 거의 무상으로 제공받은 뉴스

를 통해 경제적인 이윤획득 뿐만 아니라, 뉴스 소비시

장을 장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최근에는 스

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뉴스를 소비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뉴스 서비스의 유통과정에서 인

터넷 포털 사이트의 독점화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뉴스 소비의 주요 통로

가 되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이용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1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

시한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6

세 이상 국민의 90.1%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5.1%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그 중 

72.9%는 최소한 하루에 한번 이상 인터넷을 통해 뉴스

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그리고 최근에 

실시된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뉴스 이용자들

의 87.2%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기사를 이용

하고 있으며, 뉴스 소비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기기는 

모바일 기기가 51.4%, 개인 컴퓨터가 45.1%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와 다음은 뉴스서비스 시장 점유율 조사에서 2003년 처

음 20위권에 진입한 이래 꾸준히 성장해서 2006년에는 

10위권에 진입했다. 그리고 2007년 조사에서는 중앙 4

대 신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점

유율이 4.66%에 머무른 반면, 당시 8개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시장의 93.7%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네이버와 다

음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4]. 나아

가, 2011년부터는 네이버의 뉴스서비스 점유율이 전체 

언론사 중 4위에 올라 명실상부한 언론매체의 영향력

을 소유하게 되었다[1]. 

2. 포털 사이트의 특징이 뉴스 소비에 미친 영향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뉴스 소비 시장에서 이처럼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인터넷 포털 사이

트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매체적 특성 때문이다. 뉴스 

소비자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뉴스 소비를 위한 매

체로 자주 사용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인터넷 포털 사이

트가 가지고 있는 편리한 접근성, 대중적 개방성, 그리

고 속보성 등의 특성 때문 이었다[5].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

터넷 포털 사이트를 인터넷 시작 페이지로 이용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인터넷 이용의 

관문이 되어 인터넷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높아 포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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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또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실시간

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용자가 원하

는 다양한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포털 사이

트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비중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

용했다[6]. 나아가, 실시간 뉴스 서비스 제공으로 신속

한 정보를 이용자들이 접할 수 있다는 포털의 장점 또

한 뉴스 소비자들이 많은 매체 중에서 포털 사이트를 

뉴스 소비의 통로로 선택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인터넷의 상호작용성에 기반을 둔 게시판과 

댓글 등 뉴스 소비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기능이 뉴스 소비자들이 포털 사

이트를 뉴스 소비를 위한 매체로 선택하도록 만드는 원

인이 되었다. 끝으로, 기성 언론매체들이 모바일 커뮤니

케이션 기술과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도 많은 뉴스 소비

자들이 기존의 전통 언론매체 대신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의 뉴스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분

석된다[7][8].

2.1 거대 포털 사이트에 대한 규제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은 뉴스 소비

자들이 쉽게 다양한 뉴스를 소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신속한 상호반응이 가능한 쌍방향 매체라는 특징을 

앞세워 국내 뉴스 소비시장을 장악해 가면서 우리사회 

여론 형성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포털 

사이트들은 뉴스를 직접 생산하는 언론사가 아니라 단

순히 타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매개하는 역할만 

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뉴스의 생산과 기사의 배치 등 

저널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저널리즘

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제공은 국내 언론시장에 혼

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언론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뉴스시장에서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이 점차 커

지면서 포털을 언론사로 규정해야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포털 사이트 업계는 

정부가 포털 사이트를 언론사로 규정해 언론사와 같은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찬성

하는 입장에서는 전에는 단순히 제공받은 기사를 게시

하던 포털 사이트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뉴스를 선택하

고 편집하는 등의 언론의 역할을 하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과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법적 논의

가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포털을 언론사로 규

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규제를 적용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왔지만, 아직까지 법적으로 이렇다 할 만

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번번이 좌초되고 말았다.

2.2 뉴스 서비스 제공자로서 거대 포털 사이트의 
    문제점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언론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대 포털 사이트의 문제점은 크게 기사의 품질 측면과 

기사에 대한 법적인 책임, 그리고 언론의 다양성 등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포털 사이트 업체의 상

업성으로 인해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뉴스의 품질이 

저하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노출되는 

기사들이 대부분 연예나 스포츠 뉴스 등 흥미위주의 가

십성 기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뉴스의 연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포털 사이트들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과 제목 등을 이용한 소위 낚시성 기사편

집으로 인해 뉴스기사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를 떨어

뜨리고 있다[9-14].

둘째, 뉴스기사의 재 매개 역할을 하는 포털 사이트

가 기사의 제목, 사진 등을 임의적으로 편집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포털 사이트들은 언론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법적 제제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포털 사이트에 대한 법적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

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여론은 포털 사이트를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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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으로 규정해서 언론중재법에 포함시키는 방법 등 

포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입법화 하려는 시도가 이어

지고 있다[15-18].  

마지막으로, 포털 사이트가 뉴스 재 매개 과정에서 

기사의 편집과 배치에 개입함으로써 저널리즘적 역할

을 하게 되면서 뉴스의 공정성과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

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유승현과 황재상은 연구를 통

해 사회적 갈등사안에 대해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가 공정한 자세를 유지하지 않고 특정 프레임을 이용해

서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2차적으로 의제설정에 관여하

고 있다는 근거를 발견 하였다[19]. 이와 함께 포털 사

이트가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에 관해 연구한 

최민재와 김재영의 연구를 보면 대통령선거 관련 보도

에서 다음과 네이트는 균형 있는 보도를 한 반면, 네이

버와 야후는 편향적인 보도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

다[20]. 

이러한 결과는 포털 사이트가 실질적으로 언론의 역

할을 하고 있지만, 언론으로써 올바른 역할은 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20][21]. 포털 사이

트가 직접 보도기사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이용자들이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만큼 포털이 어떤 기사를 

선택하고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 수용자의 뉴스소

비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5]. 특히, 뉴미디어의 

발달로 기존의 신문과 방송 매체의 뉴스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뉴스 시장에서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유독 네

이버의 뉴스서비스 점유율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

황에서 거대 미디어 그룹의 뉴스 소비시장 장악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언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는 뉴스를 

직접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언론매

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포털 사이

트 이용자들은 포털 사이트가 언론매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이러한 연구 결

과는 포털 사이트 업체들이 자신들은 언론매체가 아니

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가 

언론매체로써 우리사회의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거대 포털 사이트가 뉴스 

유통시장을 장악한 상항에서 이제는 누가 뉴스를 생산

하는가의 문제 보다, 뉴스를 어떤 통로를 통해 뉴스 소

비자들에게 전달하는가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된 것이

다[22][23].

3. 거대 미디어 그룹에 대한 미국의 언론정책
3.1 미국의 언론 규제 철폐의 문제점 
시장주의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 언론사들은 초기에

는 언론사에 대한 규제 없이 일반 기업과 다름없는 자

유로운 자본주의적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론의 다양성 훼손과 여론독과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1934년 미국 정부는 여론독점 및 소유의 집중을 감독할 

FCC(Federal Communication Comission: 연방통신위

원회)를 출범시키고(Communications Act of 1934), 

1975년에는 미디어의 교차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Communications Act of 1975) 규제를 시

작했다. 이후로도 거대 미디어 기업을 반대하는 

Gormley(1976)와 같은 학자는 언론의 소유 집중이 취

재 방법이나 시각 등이 획일적인 팩 저널리즘(pack 

journalism)을 양산해 뉴스 유통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의 유통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24]. 

그런데, 미국정부는 거대 미디어 그룹들의 끈질긴 로

비와 요구에 굴복해 지난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 법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을 제정해 그동안 

정부가 규제했던 내용들을 대폭 풀어줘 탈규제 언론정

책을 펴기 시작했다. 이 법이 제정된 원래 목적은 그 동

안의 소유규제 정책들을 완화하고 신문과 방송의 겸영

을 통해 언론시장의 경쟁을 추구하려 했지만, 이러한 

노력은 성공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대 미디어 그룹

의 독점체제를 더욱 강화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25]. 실증적 자료를 통해 1996년 텔레커뮤니케

이션법 제정 이후, 미국 언론시장의 변화를 분석한 

Baker에 따르면, 시장 이데올로기에 의해 형성된 거대 

미디어그룹의 등장은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해치

고,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접하기 어렵게 만들어, 국

민들이 민주적 여론형성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론장의 

역할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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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 제정 이후, 미디

어 사업자들 간의 합병을 통해 거대미디어 기업들이 속

속 생겨나면서, 언론시장에 상업주의가 팽배해 지고 뉴

스의 공정성은 사라지기 시작했다[26]. 거대 미디어 그

룹들은 합병을 통해 중소 언론사들을 사들인 이후, 이

윤추구를 위해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워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조치를 취했다. 실제로 미국에서

는 TV와 라디오 기자가 1999년 1만 7,530명에서 2003

년 1만 6,350명으로 줄었고, 아나운서는 4만 5,010명에

서 3만 8,990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7]. 이처럼 

미국 정부가 언론사의 소유 집중과 여론의 독과점을 막

는 규제들을 대폭 풀어주면서 경제적 효용성만을 쫓는 

독점적 거대 미디어 기업들에 의해 대규모 해고 사태 

등의 고용문제와 언론의 지역성과 다양성, 그리고 공정

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정책은 산업적 효율성만을 

근거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

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의 발달과 정부의 탈규제 방송정책으로 소수의 거대 미

디어 기업이 뉴스소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스 소비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래의 연구 문제들을 통해 거대 

미디어 기업중심의 언론환경이 미디어 수용자들의 뉴

스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하였다. 

연구문제 1: 모바일 미디어 시대 뉴스 소비자들의  

 뉴스 소비 형태는 어떠한가? 

  1-a: 뉴스 소비를 위한 매체 선택에 어떤 특징이 있

는가? 

  1-b: 각 매체별 뉴스 소비 시간은 어떤 특징이 있

는가? 

연구문제 2: 네이버 이용자들의 이용 동기와 네이버 

뉴스 서비스 이용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가? 

  2-a: 네이버 뉴스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있는가? 

연구문제 3-a: 포털 뉴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와 

포털을 언론으로 생각하는 정도는 어떤 관

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b: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이용 정도와 네

이버를 뉴스매체로 인식하는 정도 사이에

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a: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들은 기사의 출처에 대해 관심을 가

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4-b: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경우, 뉴스 출처에 대한 관심도가 뉴스의 

신뢰도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조사 설계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종이설문지와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3년 10월 27일부터 11

월 20일로 3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만 17세부

터 60세 미만의 뉴스 미디어 이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총 229명(종이설문 105명, 인터

넷 설문 124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 응답자들을 인구통계학적 분포로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성별에 따른 응답

자의 분포는 남성이 90명(39.3%) 여성이 139명(60.7%)

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129명(56.3%)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4명(14.8%), 30대 30명(13.1%), 50대 28

명(12.2%), 10대 5명(2.2.%), 60대 3명(1.3%)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응답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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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학에 재학 중인 응답자가 98명(42.8%), 대학

교 졸업이 53명(23.1%), 그리고 대학원 이상이 39명

(17%)으로 나타났다. 

2.2 분석방법 
연구를 위해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서 연구자는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우선 

수집된 자료의 기초분석은 빈도분석을 통해 뉴스이용

을 위해 사용하는 매체와 언론사, 그리고 평균이용시간

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뉴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 개념

을 계량화하기 위해서 매체별로 신뢰도, 공정성, 정확

성, 신속성, 심층성의 하위 항목들을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각 변인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종이신

문 .714, 지상파 .836, 케이블 채널, .793, 언론사 사이트 

.671, 포털 사이트 .674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Ⅳ. 연구결과

우선 뉴스 소비자들의 뉴스 소비 형태를 파악하기 위

해 설문 응답자들의 뉴스 소비 시간과 뉴스 소비에 주

로 사용하는 기기 및 사용하는 매체(또는 사이트) 등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뉴스 소비자들이 뉴스 소비를 

위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매체로는 종합편성 및 

케이블 채널과 종이신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각각 

전체 응답자의 45.4%(각각 112명)를 차지하고 있는 반

면, 언론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라고 응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3.6%(77명), 지상파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6.2%(37명), 그리고 응답자의 7.5%(17명)만

이 포털 사이트를 뉴스소비를 위해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표 2] 참조). 각 매체별 하루 평균 이용시간

은 종편이 27.37분(s.d=41.59), 종이신문이 29.60분

(s.d=44.2) 언론사 사이트가 38.64분(s.d.=45.69) 지상파 

TV가 55.15분(s.d=50.14), 포털 사이트가 

72.18(s.d=72.7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뉴스 소비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기기는 [표 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휴대폰이 52%(119명)로 가장 많

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데

스크 탑 컴퓨터(31명, 13.5%), 종이신문(28명, 12.9%), 

TV 수상기(22명, 9.6%), 케이블 TV(16명, 7%), 노트북 

(13명, 5.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폰과 데스크 

탑, 노트북 등은 모두 인터넷 기반의 기기들로 인터넷

을 통한 뉴스 소비(163명, 71.2%)가 전통적인 뉴스 매체

인 종이신문과 TV를 이용해서 뉴스를 소비하는 비율

(50명, 22.5%)을 합한 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뉴스 소비자들이 휴대폰, 데스크 탑, 그리고 

노트북 등(71.2%)을 이용해서 뉴스를 소비하는 시간이 

신문이나 TV 등 전통적인 매체를 이용해서 뉴스를 소

비하는 시간보다 길다는 것은, 뉴스 소비자들이 인터넷

을 기반으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의 뉴

스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뉴스 소비 환경이 조

성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기기 빈도(명) 퍼센트 
휴대폰 119 52%

데스크 탑 31 13.5%
종이신문 28 12.9%
TV 수상기 22 9.6%
케이블 16 7%
노트북 13 5.7%

표 1. 뉴스 소비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기기

  

 

순위
종이
신문

지상파
케이블/종
편

언론사
사이트

포털 
사이트

1 조선(17.5%)
40

KBS(34.1%)
78

YTN(31.9%)
73

KBS(20.1%)
46

네이버
(63.6%)145

2 한겨레(13.1
%)30

SBS(26.6%)
61

JTBC(10%)
23

한겨레(12.2%)
28

다음(23.1%)
53

3 중앙(9.2%)
21

MBC(21%)
48 tvN(3.5%)8 YTN(8.3%)

19
네이트
(3.5%)8

4 경향/동아
(6.1%)14*

연합뉴스
(2.2%)5 조선(5.7%)13 구글(2.2%)5

기타 (2.6%)6 (3%)7 (34.3%)80 (1.7%)4
이용
안함 (45.4%)104 (18.3%)42 (45.4%)104 (18.8%)43 (6.1%)14

합계 100% 100% 100% 100% 100%
*경향, 동아 각14명(6.1%)                                  (단위:명) 

표 2. 뉴스소비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매체

뉴스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 뉴스를 

소비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채널을 조사한 결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매체별로는 조선일보, KBS, 

YTN, KBS웹사이트, 그리고 네이버가 뉴스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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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채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런데, 신문과 지상파 TV 등 대부분의 매체들은 다양한 

채널들이 비슷하게 뉴스 소비자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

는 반면, 포털 사이트의 경우에는 네이버 사이트에만 

이용이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뉴스 서

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63.6%(145명)로 2위인 다음

(23.1%, 53명)과 약 40%의 큰 차이가 났으며, 뉴스 서비

스를 제공하는 다른 포털 사이트들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포털 사이트 중에서 네이버에 

대한 뉴스 소비 집중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뉴스 소비자들이 이처럼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인터넷 이용자들이 네이버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표 3] 참조), 포털이 말 그대로 다양한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네이버 사이트 이용자들은 

네이버가 제공하는 검색기능과 다양한 서비스 메뉴, 그

리고 습관적으로 네이버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 반면, 정작 뉴스 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5.7%(13

명)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검색 58 25.3%
습관 52 22.7%

다양한 메뉴 46 20.1%
이메일 23 10%
기타 15 6.6%
뉴스 13 5.7%

지식 IN 11 4.8%
카페 9 3.9%
블로그 2 0.9%

표 3. 네이버를 이용하는 이유

그렇다면 네이버 뉴스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네이버 뉴스 서비스 이용에 영

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을 단계적 방법으로 

회귀 분석한 결과, 이용자의 연령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8.889, p<.005). 즉, 네이

버 뉴스 서비스 이용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네이버 뉴스 

서비스 소비도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β=-.194, 

t=-2.981, p<.005)([표 4] 참조).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R

2
F t

B β

연령 -.211 -.194 .038 8.889
***

-2.981
***

***p<.005

표 4. 네비어 뉴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설문조사 결과 많은 사람들이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

는 뉴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포털 사이트를 언론매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

까?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를 이용 하면서 포

털 사이트가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

사 하였다. 조사 결과, 포털 사이트는 언론사가 아니라

고 생각하는 비율은 39.3%(90명), 언론사라고 생각한다

는 비율은 34.9%(80명),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5.8%(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뉴스 소비자

들은 네이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네이버를 언

론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조사 결과, 네이버에 대해

서는 47.6%(109명)가 언론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네이버가 언론사라고 생각한다는 응

답은 34.1%(78명),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4%(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구분 포털 네이버
언론사가 아니다 90(39.3%) 109(47.6%)

언론사다 80(34.9%) 78(34.1%)
잘 모르겠다 59(25.8%) 42(18.4%)

표 5. 포털과 네이버를 언론이라고 보는 비율 (단위:명)

연구문제 3은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이용 빈도

와 포털 사이트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빈도의 상관관계, 

그리고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이용 빈도와 네이버를 언

론으로 인식하는 빈도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뉴스 서비스 이용 빈도와 언론으로의 인식의 빈

도 사이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포털 r=.032, t= p>.5; 네이버 뉴스 서비

스 r=.011, 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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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earson R 유의확률 
포털 .032 .632
네이버  .011 .874 

표 6. 언론이라는 인식과 매체 이용 빈도의 상관관계

한편,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네

이버 뉴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

과, 네이버 뉴스 서비스 이용자들은 다른 이유 때문에 

네이버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된다

는 응답이 41.9%(96명)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표 7] 

참조). 

구분 (명) 퍼센트
네이버를 이용하다 우연히 보게 된다 96 41.9%
주요기사를 선별해 주기 때문 45 19.7%
같은 사건에 대한 다양한 기사를 볼 
수 있기 때문 35 15.3%
습관적으로 보게 된다 30 13.1%

기타 23 10%

표 7.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연구문제4는 포털 사이트 뉴스 서비스로 뉴스를 소비

하는 이용자들이 기사의 출처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기사 출처에 대한 관심이 매체의 뉴스품질 평가

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설문 조사 

분석 결과,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뉴스를 소비하는 소

비자들의 경우, 뉴스의 출처를 전혀 또는 거의 확인하

지 않는다는 응답이 28.4%(65명)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항상 또는 자주 뉴스 출처를 확인하면서 뉴스를 본다는 

응답이 32.7%(75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표 8] 참조).

구분 빈도 퍼센트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27 11.8%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 38 16.6%
가끔 확인한다 89 38.9%
자주 확인하는 편이다 50 21.8%
항상 확인한다 25 10.9%

합계 229 100%

표 8. 포털 뉴스 기사의 출처를 확인 한다

그렇다면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사의 출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과 포털 사이트의 뉴스 품질에 대

한 평가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포털 사이트의 

뉴스 출처에 대한 관심과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

스의 품질 평가를 위한 5가지 요인(신뢰성, 공정성, 정

확성, 신속성, 심층성)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의 신속성에 대한 평가

에서 유의미한 수준에 근접하긴 했지만(r=.129, p=.052) 

거의 모든 뉴스 품질 평가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표 9] 참조). 

구분 신뢰 공정 정확 신속 심층
출처확인 r

p
-.052
.435

-.055
.404

.060

.366
.129
.052

-.073
.269

표 9. 기사출처 확인과 뉴스 품질의 관계

이와 함께, 각 매체별 뉴스 품질 평가를 위한 5가지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와 공정성면

에서는 지상파TV, 정확성과 심층성면에서는 종이신문, 

그리고 신속성 면에서는 포털 사이트가 가장 높은 평가

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구분 신뢰 공정 정확 신속 심층 합계
종이신문 3.05 2.58 3.10 2.62 3.53 14.88
지상파 3.07 2.68 3.09 3.29 2.97 15.10
케이블 2.56 2.31 2.63 3.24 2.97 13.71
언론사 2.76 2.46 2.79 3.68 2.98 14.67
포털 2.75 2.53 2.61 4.02 2.58 14.49

표 10. 매체별 뉴스 품질 평가 평균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과 뉴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거대 미디어 기업이 등장하면서 

우리사회의 뉴스 소비형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를 분석하기 위해, 뉴스 소비자들의 뉴스 소비 형태와 

뉴스 시장에서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에 대해 분석 하였

다([표 11] 참조).     

분석 결과, 뉴스 소비에 있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한 뉴스 소비가 

전체 뉴스 소비의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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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뉴스 소비는 주로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뉴스 소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포털 사이트 

이용은 특히 네이버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용 빈도에 

있어서 다른 포털 사이트들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사람들의 뉴스 소비가 유독 

한 포털 사이트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특별히 뉴스 

품질에 대한 평가가 높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조사 되

었다. 

표 11. 뉴스 소비자들의 뉴스 소비 패턴 결과 요약
항목 주요 응답

주요 뉴스 소비 방법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주요 뉴스 소비 경로 포털 사이트 

뉴스 소비 매체의 선택 기준 편의성, 접근성  
뉴스 소비자들의 뉴스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플랫폼 (뉴스 매체) 
뉴스 소비자들이 포털 사이트를 

사용하는 주요 이유 신속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 소비를 위한 매체 선택에 있

어서 뉴스의 출처가 어디인지, 뉴스 출처가 언론사인지 

아닌가에 대한 관심이 낮으며, 다만 뉴스소비의 편의성

에 의해서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를 들어, 네이버를 이용해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들의 

경우, 뉴스를 소비할 목적으로 네이버 사이트를 방문하

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네이버 사이트를 방문

했다가 우연히 뉴스 기사를 보게 되어서 뉴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현대인들

은 뉴스를 소비함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기준이나 원

칙, 또는 뉴스 기사에 대한 검증의 과정 없이 편리함을 

따라서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뉴스 소비자가 뉴스를 선택하는 기준이 뉴스 콘텐

츠의 질(quality)이 아니라, 뉴스에 대한 접근성이 얼마

나 용이한가라는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앞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모바일 커뮤니케

이션과 다양한 뉴미디어 기기를 이용한 뉴스 소비가 증

가하면서 네이버를 포함한 거대 포털 사이트들이 뉴스 

소비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뉴스 소비자의 뉴스를 소비하는 패턴이 뉴스 콘

텐츠가 아닌, 뉴스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플랫폼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매스 미디어 환경에서 시장경

쟁 활성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미디어산업을 성장

시키기 위해 규제가 없어지고 사업 확장이 이루어져야 

경쟁력 있고 질이 높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하지만 뉴스 시장에 시장경쟁체제를 도입

하게 되면 거대 미디어 기업이 언론시장을 독과점 하는 

현상을 불러와, 정보의 편중현상과 여론편향성 등 여론 

독과점의 폐해를 낳게 된다. 이러한 소수 거대 언론기

업의 언론시장 독과점화는 여론의 편중과 독과점 현상

을 불러오게 되어 여론의 다양성을 상실하고 만들고, 

언론사의 이윤추구에 기여할 뿐 공익에 반하는 왜곡된 

정크 저널리즘(Junk Journalism)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28]. 특히 거대 포털 사이트가 뉴스 소비의 접점에서 

정보노출의 주도권을 갖게 되면 여론의 다양성은 사라

지게 되고 경제 권력에 의해 언론이 장악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을 내세워 거대 미디어 그룹에 

대한 규제 장치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풀어주는 것은 

언론을 사회의 공적 기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

고 언론사 사주의 경제적 이윤만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이 사회 공공재로

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공영성과 공정성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

다. 왜냐하면, 언론 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사회 공공

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 소비시장에서 네이버의 영향력

이 점차 증가하면서 거대 미디어 기업에 의해 뉴스 소

비시장이 장악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스 소비시장의 독과점 

현상을 막아 여론의 다양성과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뉴스 소비시장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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